
면 섬유의 나노테크 가공 기술 

 ◎ 닛신보 - 에이지 프레시 등의 “나노사이언스” 시리즈 

닛신보는 나노테크 가공 시리즈 “나노사이언스(Nano-Science)”를 상품화하

고 있는데, 기술부문으로부터 닛신보가 개발한 나노테크 가공이 몇 가지 있

으므로 이들을 시리즈로 꾸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시리즈화 하였다. 

나노사이언스는  ① 나노 수준의 가공 약제를 사용한다  ② 나노의 영역을 

제어한다  ③ 나노 수준에서 면 섬유를 개질한다는 세 가지 지침이 기본이 

되고 있다. 

면은 소재 특성으로서 나노미터 수준의 구멍이 많이 있는데, 이 구멍에 나

노 수준으로 미세한 약제를 넣어 고착시킨다. 그러므로 바인더가 필요 없으

며, 면의 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의 예를 들면 “에이지 

프레시”는 4nm의 은 미립자를 면 섬유의 미세한 구멍 속으로 넣어 준 소재

이다. 은의 소취 효과는 세탁하여도 줄지 않는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 

나노의 영역을 제어하는 기술로서는 셀룰로스 고분자쇄에 골고루 수지를 

결합시켜 가교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이뿐 아니라 독자 기술로 약제를 

작용시켜 균일하게 결합된 가교 구조를 만든다. 이 결과로 면 100%인데도 

구겨지지 않는 형태 안정 소재가 된다. 

면 섬유를 나노 수준에서 개질하는 기술은 나노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기 

전부터 있었다. 액체 암모니아 가공이 바로 이런 기술이다. 셀룰로스의 결정 

영역과 비결정 영역의 비율을 바꿈으로써 보통의 면보다도 수분량이 많아진



다. 그럼으로써 피부에 부드러운 소재로서 “살살 터치”와 짜맞추어 “살갗 케

어 제품”으로 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노테크를 다른 기술과 짜맞추어 상품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

겠다고 상품 개발 센터는 나노테크를 활발히 광범위하게 활용할 뜻을 보이

고 있다. 

 ◎ 시키보 - 꽃 가루증 대책 소재 등의 나노스타일 시리즈 

시키보는 나노스타일(Nano-Style) 시리즈로 나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

래는 섬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나노테크놀러지를 사용하고 있었

는데 나노가 유행어처럼 보급되자 하나의 시리즈로 묶어 관리하게 되었다. 

촉감이 부드러운 “테크노스가드”, 꽃 가루 대책 소재 “카운터 페인 P”, 보

습 효과가 있는 천 “멜마”, 담배 방취 가공 “니오네드” 등은 나노 수준의 입

자를 섬유에 가공한 것들이다. 속건 소재인 “룸 드라이”, 소취 효과가 큰 “슈

퍼 아니엘 9” 등에는 분자 수준으로 반응을 컨트롤하는 나노 기술이 사용된 

것이다. 

이들 상품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꽃 가루가 대량으로 날

아왔으므로 “카운터 페인 P”의 거래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한다. “카운터 페인 

P”는 나노 입자로 섬유 표면을 덮고 있어 꽃 가루가 천의 표면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며, 또한 꽃 가루 알레르겐 배리어 성분의 천연 미네럴을 

섬유에 고착시킴으로써 꽃 가루에 들어있는 알레르겐을 불활성화하는 효과

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꽃 가루증을 막는 이중 효과가 있어 이 가공 상

품이 잘 팔리고 있다. 

“니오네드”는 섬유 표면을 나노코트로 덮어줌으로써, 천에 담배 냄새가 스



며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담배 소취 가공과는 달리 이 가공의 

효과를 코로 직접 느낄 수 있다. 

“슈퍼 아니엘 9”는 땀 냄새나 고령내(高齡臭)를 없앤다. 알칼리, 산, 노네랄

의 세 가지 냄새를 없애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효과가 큰 소취 성분을 나노 

수준에서 섬유에 가공하고 있다. ♣  


